
 

설정1 (루프 지점) 

하연은 무조건 죽어야 처음 장면으로 ‘루프’ 됩니다. 

시나리오 상 죽는 장면이 없음에도 갑자기 ‘루프’ 될 때가 존재하는데,  

사망 장면이 생략된 것이며 이는 하연이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정2 (사망 플래그) 

서현의 가방에 달린 키링은 은우의 원한을 자극하는 트리거입니다. (S#15 참고) 

정확한 사망 플래그는 입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닌 가방을 챙기는 행위 자체입니다. 

 

설정3 (트라우마) 

은우는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존재에게 외면당하고 

자신의 고통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 인류애를 상실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분량 조절을 위해 생략됐습니다.) 

 

설정4 (살인 방식) 

목을 조르는 방식이 그 무엇보다 은우의 원통함을 표현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살자가 발버둥 치는 모습과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이  

은우가 느꼈던 고통의 형태와 제일 부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은우가 항상 들고 다니는 큐브의 의미, 해석 

 

S#11 하연의 대사 중,  “그래도 한 면 맞췄네?” 

멈춰 있던 하연과 은우의 관계, 사건의 진전을 의미 

 

S#11 하연의 대사 중,  “여기 면이 안 맞을 땐 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복선 (살아생전에 은우가 하연에게 먼저 했던 말) 

 

S#15 하연의 대사 중,  “(큐브의 맞지 않는 면을 보고) 아 왜 안 맞는 거야..!” 

S#15 은우의 대사 중,  “너는 나와 다른 면이 너무 많았다” 

다른 면이 너무 많은 하연과 은우 = 맞추려 해도 맞지 않는 큐브의 다른 면들 

 

S#15 은우의 대사 중,  “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하며 변하고자 했고” 

“너에게 맞는 사람이 될 때 다가가고 싶었다.” 

S#11 하연의 대사 중  “그 큐브는 언제까지 돌리고 있을 거야” 

S#11 은우의 대사 중  “다 맞춰질 때까지” 

 

모든 면을 맞추기 위해 큐브를 돌렸다. = 너와 같아지기 위해 변하고자 했다. 

큐브가 다 맞춰졌을 때(너와 같은 사람이 됐을 때)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S#16 은우의 대사 중,  “변할 수 있는 공식,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저 용기 그뿐이었구나” 

 

공식을 알고 있음에도 큐브를 맞추지 못한 체 계속 돌리고 있었던 은우. 

완성된 큐브 = 이하연 

큐브를 완성하고자 하는 용기 = 하연에게 다가갈 용기 

중요한 건 공식이 아니라 그저 다가갈 용기라는 것을 의미 

 

S#16 마지막 지문, 완성된 큐브가 떨어진다. 

은우와 하연의 갈등 해소, 용기의 결실(결국 둘은 친구가 됨), 사건의 종결을 의미 

 

 


